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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전 개발위해 석유공사 분할
정부, 전문기업 육성한 후 분리방침 … 유전개발펀드도 신규조성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해외자원개발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월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갖고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원유 비축과 해외자원 개발의 사업영역 가운데 자원개발 업무를 자회사에 넘기고 원

유비축 업무만 전담하는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의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방안은 2013년께 하루 원유 도입량인 200만배럴(추정)의 15%에 해당하는 30

만배럴을 해외 직접 생산물량으로 충당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자원개발 전문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과 민간기

업들의 지분 참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04년 11월부터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자회사 설립과 현 석유공사 조직을 그

대로 유지한 채 자본금을 늘려 덩치를 키우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해외유전 지분참여와 실제 유전개발비용 등 10조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를 2010년까지 2조원 가량 확충하고 유전개발펀드와 주요 연기금 등 민

간재원의 유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전개발 전문펀드는 해외 유망광구의 지분확보에 참여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해 개인과 기업에서 투자자금을 

모으는 형태로 기존 선박펀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능력이 세계 100위권으로 뒤쳐져 있다고 보고 다양한 투자재원 확

충을 통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세계 50위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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